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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대통령 직속 기구인 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’가 최근 ‘결혼 출산 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’ 결과를 발표했
는데,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적한 결과이
다. 

• 만 25~49세 미혼 국민에게 결혼 의향을 물어본 결과 3명 중 2명(65%) 정도가 ‘있다’고 응답했는데, 이는 6개월 전 
조사보다 4%p 증가했다. 전반적으로 남성의 결혼 의향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, 30대 여성의 결혼 의향률
이 6개월 전 조사보다 크게 증가(48%→60%)한 점이 주목된다.

※출처 :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, ‘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’, 2024.10.14. (전국 만 25~49세 일반국민 2,592명, 모바일조사,  
             2024.08.31.~09.07.) 
*모든 보기 : 구체적인 계획 있음, 지금 하고 싶음, 언젠가는 하고 싶음,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음, 생각해 본 적 없음/모르겠음

[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인식] 
미혼 국민의 결혼 의향, 반년 전보다 증가!

[그림] 자녀의 필요성 인식* (만 25~49세 일반 국민, ‘매우+대체로 그렇다’ 비율*, %)

[그림] 결혼 의향* (만 25~49세 미혼, ‘구체적 계획 있음+지금 하고 싶음+언젠가는 하고 싶음’ 비율, %)

※출처 :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, ‘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’, 2024.10.14. (전국 만 25~49세 일반국민 2,592명, 모바일조사,  
             2024.08.31.~09.07.) 
*4점 척도

• 2024년 1분기의 합계출산율은 0.76명으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, 통상 연중 가장 출산율이 
높은 1분기에 0.7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우리 국민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?
만 25~49세의 일반 국민 10명 중 7명(68%) 정도가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. 자녀 필요성 동의율은 6
개월 전 조사 대비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,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증가 비율(34%→48%)이 두드러졌다. 

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자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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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이번에는 현재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게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. 그 결과 출산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
38%에 불과해 앞서 자녀의 필요성 인식 비율(68%)보다 크게 낮았다. 자녀의 필요성은 느끼지만, 실제 출산을 생
각하면 현실적인 장벽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 

• 특히 미혼자의 향후 출산 의향률이 35%로 매우 낮았으며, 무자녀 기혼자의 출산 의향률도 절반(51%) 정도에 머물
렀다는 점은 향후 출산율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드는 결과이다.

※출처 :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, ‘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’, 2024.10.14. (전국 만 25~49세 일반국민 2,592명, 모바일조사,  
             2024.08.31.~09.07.) 
Note)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. 

[그림] 출산 의향 (만 25~49세 무자녀 국민, %)

미혼자, 결혼 시 자녀 낳을 의향 35%로 매우 낮아!

• 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’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‘일 가정 양립’, ‘양육’, ‘주거’ 등 3대 핵심분야를 정해 중점적
으로 지원하는 ‘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’을 지난 6월 19일 발표한 바 있다.  

• 이중 ‘일 가정 양립’은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인데, 이와 관련한 맞벌이 가구의 일 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
필요한 사항을 물어보았다. ‘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(61%)’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다음으로 ‘육아지원제도 자
유롭게 사용’ 42%, ‘기관 돌봄서비스 이용기회 및 시간 보장’ 36% 순으로 나타났다. 

※출처 :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, ‘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’, 2024.10.14. (전국 만 25~49세 일반국민 2,592명, 모바일조사,  
             2024.08.31.~09.07.) 
*4점 척도

[그림] 일 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 (만 25~49세 맞벌이 가구, 1+2순위, %)

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선 ‘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’ 가장 필요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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